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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속에 담긴 관계들..

(대전역의 여러 사람들 중.. 눈에 띄는 할아버지 발
견, ‘책을 읽는 모습이 멋지시네’)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찍는 과정 

1)관심 갖기(사람에 대한 호기심 애정이 있어야 되
겠죠) 2)사진을 찍을까 망설이기(거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카메라를 가방에서 만지작 만지
작) 3)다가가서 인사하며 이야기 나누기 4)사진 찍
는 거 허락받기("할아버지 책 읽는 모습이 멋있어
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5)카메라 준비하기 
6)반셔터로 거리측정하기 7)구도 정하기(쪼그려 앉
았다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8)말 걸면서 편안한 포
즈 기다리기 9)사진 찍기 10)액정속의 사진 보여주
며 반응 살피기 11)다시 사진 찍기 12)다음 활동까
지 계속 관심 갖기 13)사진 찍은 이후 대화 나누기
(자녀들 집에 가면서 책 읽는 취미를 알게 됨, 우
편물 받을 주소 여쭤봄) 14)사진고르기(좋아하지 

않을 사진은 지우고, 좋아할 사진은 남기고) 15)이메일로 사진 보내주기 16)사이홈페
이지나, 블로그에 사진 올리기 17)제목 달고, 내용 적기 18)블로그 내용을 사진 속 주
인공에게 알려 주기 19)인화 맡기기 위해 다시 고르기 20)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꾸미기 21)제목이나, 메시지를 넣기 22) 메모리에 옮기거나, 인터넷에 인화 신
청하기 23)사진인화 후 돌려주기 24)다시 만나는 날을 위해 사진화일을 잘 간직하기 
25)우편을 보내면서 간단한 편지 글과 함께 보내기 26)고맙다며 연락왔을 때, 혹시 
원본으로나 몇 부 더 원하는 것은 없는지 여쭤 보기,..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사진을 찍는다’ 고 합니다. 

사진을 찍히는 마음
 
모델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사진을 찍어주시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십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예배 도중에도 찍으시고,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진을 찍어주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한 번은 식사하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셔서 포즈를 부탁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히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인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 현상은 하실까?
카메라가 작동은 하는 걸까?
요즘 세상에 누가 필름을 맡기고, 찾아서 줄까?
손도 많이 떨리시는데,...그냥 잘 웃어 드려야지‘ 
 
사진 속 저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 속은 사진을 찍히는 순간에
불신이랄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 장로
님은 사진을 찍으신 후 가방 속
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어 전에 
찍었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
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면서도 
잠시나마 마음 속과 다른 표정을 
지은 것이 부끄럽고, 내가 찍는 
수많은 사진속의 사람들 표정들
도 내가 느꼈을 묘한 감정들이 

담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말없이 내밀어 주신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진을 찍히는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겉과 속이 다른 
 사진을 찍히는 마음에는 
 그 동안 
 사진을 찍히는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나름대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 경험을 
 주시렵니까? 



사진을 찍히는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표정을 지으며 기분 좋아 하지만, 
찍히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스마일’ 하는 요청에 
억지 웃음 지으며 속으로는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련 기관 촬영을 가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에게 화를 내는 어르신을 종종 봅니다. 

“사진을 찍으면 뭘해 돌려주질 않는 걸” 
“십년 전에 찍은 사진 아직도 받지 못했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수시로 사진을 찍지만 
보고나, 기관에서 활용하는 용도 외에는 돌려주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점점 카메라 사용이 많은 만큼 사진을 돌려주는 일을 잘 하면 
사진을 찍히는 분도 훌륭한 모델이 되어 작품사진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땐 돌려주는 계획까지 포함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찍고 돌려주는 것까지 계획에 포함시키면
프로그램의 의도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모든 참가자가 주인공처럼 개별화 된 사진을 찍기
2) 누락되거나, 집중되지 않도록 명단을 체크하기 
3) 즉석 인화장비로 사진을 전시하면서 사진을 찍히는 것에 대
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4) 행사 후 기념품으로 액자에 담긴 사진 돌려주기 
5) 모든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결과물이 담긴 CD를 추후 돌려
주기. 

방금 사진을 찍혔는데, 
행사장 옆에 한 장 두 장 늘어나는 사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진 언제 주는 거에요?”
“다시 찍어 줄 수 있어요?”

참가자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진을 전시하면서 
포스트잇 같은 도구로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적으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